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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북구, 별난마을 선생님이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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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북구(구청장 정명희)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‘학교, 별난마을선생님을 만나다’의 첫 
수업을 상학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.

2021년도 ‘북구다행복교육지구 사업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래놀이 및 마을해설 
분야의 ‘별난마을 선생님’이 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들에게 지역과 연관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
하는 수업이다.

올해 선발된 ‘별난마을 선생님’은 △전래놀이 분야 20명 △마을해설 분야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.

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수업 전 ‘별난마을 선생님’의 강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래놀이 학습모임과 
마을해설 컨설팅을 한 달간 실시한 바 있다.

3월 23일 실시된 상학초등학교 수업에서는 김외덕 강사(現 산림복지전문업 ‘드림숲’ 숲해설사)가 생
태해설이라는 본인의 특기를 살려 ‘백양산 무당벌레 만들기’ 및 ‘만덕 오리 만들기’ 수업을 진행해 
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.

김외덕 강사는 “기존의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던 수업이 아이들에게 지루하다는 평이 많았는데, 만
들기 수업을 함께 하니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수업 참여도 및 집중도가 향상될 수 있
었다”고 전했다.

북구는 향후 지역 학생들의 정서적 능력 및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
지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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